
2024년 7월 9일 화요일 13(제8723호) 자동차

전 세계 국가가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해탈탄소화시대를지향하

며 전기차 보급에 각종 정책 지원을 아

끼지 않고 있지만,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캐즘(chasm·일시적 수요둔화)

현상을맞아정체되고있다.

이런 분위기 속 전기차 시장 흥행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대중화

를 이끌 EV3·캐스퍼 일렉트릭을 최근

공개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대

중화를견인할지주목된다.

◇소형차답지않는내·외관사양

이번출시된캐스퍼일렉트릭의대표

적인 특징은 상당히 커진 규격이다. 제

원이 전장 3천825㎜, 전폭 1천610㎜, 전

고 1천575㎜, 휠베이스 2천580㎜로 국내

경차규격을뛰어넘었다.그래서경형S

UV가아닌소형SUV로분류된다.휠베

이스의경우내연기관모델대비180㎜,

전장은 230㎜까지 늘어나 기존 모델 대

비실용성이훨씬더강화됐다.

트렁크 부분도 내연기관 대비 100㎜

늘어나저장공간이많이확보됐다.

실내는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센

터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내연기관 모

델과 달리 전자식 변속 컬럼이 적용돼

있다.

고속도로주행보조HDA, 3D어라운

드 뷰,후측방모니터등안전및편의사

양도보강됐다.

EV3는 기아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

이티드(Opposites United)에 기반해

역동성과실용성을겸비한디자인을갖

췄다.

EV3는 12.3인치 클러스터·5인치 공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세

개의 화면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파노라

믹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12인치 윈드실

드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특히기아는EV3 1열에전방으로120

㎜확장할수있는 ‘슬라이딩콘솔테이

블’을세계최초로적용해정차중업무

나식사시활용성을높였다.

EV3의 제원은 전장 4천300㎜, 전폭 1

천850㎜,전고 1천560㎜,휠베이스 2천68

0㎜로동급경쟁차종대비전장은다소

짧다. 다만 휠베이스는 2천680㎜로 길

다. 평균적인 소형 SUV의 크기를 갖췄

다. 엔트리 트림부터 LED 헤드램프, 1

열 열선/통풍,오토홀드등여러고급사

양이모두기본으로탑재됐다.

◇NCM 배터리 장착·긴 주행거리로

경쟁력확보

캐스퍼 일렉트릭은 49.0㎾h 용량의 N

CM(니켈·코발트·망간)배터리가탑재

됐으며이는전기모터와결합돼최고출

력 115ps, 최대토크 14.9㎏f.m의 힘을 발

휘한다.항속형모델기준1회충전주행

거리는 복합 295-315㎞로 인증받았다.

그만큼먼거리까지도부담없이주행이

가능해졌다.

EV3는 보급형 모델임에도 대용량 배

터리가 탑재돼 주행거리가 상당하다.

스탠다드 모델은 58.3㎾h 용량의 NCM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복합 350㎞ 정도이며,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용량이 81.4㎾h로 올라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에달한다.

현재 비슷한 체급의 국산 소형 SUV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과 니로 EV가

각각417㎞(롱레인지모델), 401㎞등 40

0㎞초반대로격차가상당해동급대비

경쟁력을확보했다.

◇보급형전기차흥행요건은가격

캐스퍼 일렉트릭의 가격은 최종 공

개되지않았지만, 2천만원 후반대로 예

상되고 있다. 여기에 보조금이 적용된

다면 2천만원대 초중반까지 구매할 수

있다.

EV3의 공개된 가격은 스탠다드 모

델 4천208만원부터, 롱레인지 모델은

4천650만원부터다. 세제혜택과 보조

금을 적용하면 실구매가는 3천만원대

중후반에서 구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4천만원대 이하로 경쟁력을 갖

춘 보급형 국내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

트릭과 EV3가 전기차 캐즘을 뚫고 새

바람을일으킬지자동차업계의시선이

집중되고있다. /임채만기자

캐스퍼일렉트릭·EV3 ‘보급형전기차’흥행이끈다
안전·편의사양강화…NCM배터리장착 300-500㎞주행

보조금적용시2-3천만원…현대·기아차대중화견인주목

현대·기아차가최근안전·편의사양을강화하고긴주행거리를확보한보급형전기차인캐스퍼일렉트릭과EV3를공개했다.사진은캐스퍼일렉트릭·EV3외부사진 <현대자동차그룹제공>

기아는 8일 “전 세계로 향하는 관문

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H구역인근에위치한전시부스

를 체험형 콘텐츠로 새 단장하고 운영

에나섰다”고밝혔다. <사진>

인천공항 ‘기아 체험형 전시부스’는

2021년 차량을 전시한 이후 이번 리뉴

얼(Renewal)을통해방문객들이차량

을직접탑승해볼수있도록개방감을

극대화함으로써기아브랜드와상품을

보다자유롭게경험할수있도록했다.

현재 전시부스에는 기아의 E-GMP

기반 플래그십 SUV EV9이 전시돼 있

으며,향후신차출시에맞춰전시차량

을지속교체해방문객들이기아의EV

라인업과 혁신적 모빌리티 기술을 보

다쉽게체험할수있도록한다는방침

이다.

전시부스는저명한서아키텍스(Suh

Architects) 건축사 사무소가 기아 브

랜드 정체성을 담아 설계했다. 여행객

들이 여행을 시작하며 영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븮Movement to Inspiration

(움직임에서 영감으로)븯이라는 전시

콘셉트를반영했다.

부스 벽면은 세밀하게 타공된 슈퍼

미러(Super mirror, 스테인리스 재질

의거울)와LED스크린이결합된더블

스킨(Double Skin) 구조로 설계됐다.

독창적 구조로 방문객들은 평범한 거

울을 보다가 갑자기 거울 뒤에 숨겨져

있던 화면에서 영상이 송출되는 비일

상적순간을경험할수있다.

기아관계자는“기아는고객중심브

랜드로서사람들에게움직임으로새로

운 영감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

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행을 떠나

는 고객들의 첫걸음이 기아 전시부스

와 아트워크가 주는 풍부한 영감으로

가득차기를바란다”고밝혔다.

한편, ‘기아 체험형 전시부스’에는 2

개국어(한/영)가 가능한 전문 도슨트

(Docent)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

지 상주해 차량 정보, 브랜드 및 부스

디자인 등에 대한 고객 소통을 지원한

다. 또한, 고객 시승 신청 및 구매 상담

요청시현장에서바로대응가능하다.

/임채만기자

기아, 인천공항에 븮체험형전시부스븯 오픈

제1여객터미널3층출국장H구역인근…EV9차량탑승가능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8

일“이날부터여름휴가철을맞아프리

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프

리미엄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15일부터 한 달간 스크린 골

프대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

이번프로모션은금호타이어의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노뷔 프리미엄(EnnoV

PREMIUM)과 마제스티X(majestyX)

SOLUS TA92, TA51, 크루젠(CRUGE

N) HP71, HP51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

상으로 8월14일까지 GS칼텍스X이마

트 결합 모바일 상품권(4개 구매시)을

증정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호타이어공식홈페이지(www.kum

hotire.com)를통해확인할수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골프 팬들과 함

께 소통하는 ‘금호타이어 마제스티X

(majestyX) 스크린 골프대회’를 개최

한다.이번골프대회는오는15일부터8

월14일까지 전국 골프존 매장에서 개

최된다.경품으로는1위금호타이어최

고급 타이어 마제스티X(majestyX) S

OLUS TA92 4본(1명), 2등 미즈노 아

이언 세트(1명), 3위 캘러웨이 페러다

임 Ai스모크 드라이버(1명)등을제공

한다.

마제스티X는 금호타이어의 프리미

엄타이어인 ‘마제스티솔루스(Majest

y SOLUS)’의 명맥을 잇는 최상위 럭

셔리제품이다.승차감및제동성능극

대화를 위해 고분산 정밀 실리카가 적

용된 컴파운드를 사용했으며, 자사 기

존 제품 대비 마모성능과 눈길제동력

등을 대폭 개선해 내구성을 업그레이

드시켰다. /임채만기자

금호타이어,여름맞이구매고객사은이벤트

행사제품구매시GS칼텍스X이마트결합모바일상품권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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